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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은 지각변형의 대표적 산물로, 지하에 존재하는 불연속면 또는 불연속면들의 집합체

이다. 오랜 지질시대 동안 지속된 단층운동은 운동감각에 따라 지역적 또는 광역적인 지각

의 융기와 침강을 초래한다. 또한 단층의 순간적인 미끄러짐(slip)은 변위량, 파열면적, 마찰

계수 등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진화한 단층대(단층핵 및 손

상대)는 지하의 대표적인 약대(weakness zone)로서, 지하수와 열수 등 다양한 유체의 이동을 

촉진하거나 차단하는 통로 및 장벽으로 기능한다.

단층은 지진성 미끄러짐(즉, 재활성)으로 지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진지질

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하의 구조적 약대로서 주변 암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

정한 특성을 보이므로 암반 안정성 및 유체 거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단층의 장기적 안정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층의 규모(길이, 폭), 기하(주향, 경

사), 분포 및 연결성, 진화사, 제4기 활동성(지진성 지표파열 특성), 그리고 단층물질의 역학

적·암석지화학적·광물학적 특성 등을 다양한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단층 연구를 (1) 거시적 규모의 고지진학 기반 

연구와 (2) 부지 규모의 단층역학 및 암석지화학 기반 연구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1) 거시적 규모의 고지진학 연구: 지진은 단층의 순간적인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하는 현

상으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운동은 강한 지진동과 함께 경우에 따라 파열

면이 지표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지구조 응력장이 유지된 제4기 동안 지표파열 이

력이 확인된 단층은 향후 중규모 이상의 지진을 재발시킬 잠재성을 지닌다. 따라서 특정 지

역의 단층 재발특성(recurrence interval patter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성단층(또는 활동성단

층)의 추적과 함께, 확인된 단층의 고지진학적 정보(위치, 길이, 운동 시기, 재발주기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급속히 발전

하였으며, 전통적인 지표지질조사와 굴착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구물리탐사 기법과 수

직·경사시추 등 다학제적 접근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연대측정 기술의 발

전은 제4기 변형 시기의 보다 정밀한 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부지 규모의 단층역학 및 암석지화학 연구: 복잡한 내부 변형구조를 지닌 단층대는 

구성물질과 변형양상에 따라 지진원 심도에서 시작된 지진성 파열의 전파를 촉진하거나 억

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간에 따라 유체의 이동 통로 또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

지 규모에서 관찰되는 단층 및 단열군의 변형 특성, 단층물질과 모암의 단층역학적 특성, 그

리고 암석지화학적·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

기적 안정성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정량적 기법을 활용한 단

층대의 물성, 재활성 가능성(reactivation potential), 그리고 유체 이동 특성 평가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